
 

 

수시공시사항 

 

공시일자 : 2013년 7월 8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공시합니다. 

 

 

HSBC, 한국 내 개인금융업무 폐지 추진 계획 수립,  

핵심 사업인 기업금융(GB&M) 업무에 주력  

 

 

HSBC은행은 2013년 7월 8일부터 한국 내 개인금융업무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절차를 밟는 동안, HSBC은행은 지점 폐쇄에 

필요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HSBC은행은 핵심 사업인 기업금융업무에 주력하며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HSBC은행은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연결성을 통해 한국 기업고객들에게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은행의 한국내 개인금융업무 폐지 추진 결정은 HSBC그룹의 글로벌 

사업 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2011년 5월 발표된 HSBC 

그룹 전략에 대한 이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HSBC그룹은 2011년 5월 그룹 전략을 발표한 이래 17개 시장의 

개인금융업무 폐지를 포함하여 총 52개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했다. 

  

HSBC 은행은 업무 폐지 추진 절차의 하나로,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 

폐쇄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공적인 

기업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내 1개의 지점을 남겨둘 것이다. 

  

HSBC 은행은 추후 안내 시까지 기존 개인금융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과의 판매계약에 따라 계약상의 판매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신규 개인고객을 받지 않을 

것이다. HSBC 은행은 순조로운 변화 과정을 통해 고객 및 직원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고객이나 직원이 선택 가능한 사항 및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고객 및 직원에게 안내할 것이다. 

  

HSBC 은행은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무역 및 해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HSBC 은행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